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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5.(금) 08:00 배포 2024. 4. 4.(목) 18:00

월간 「코리아」로 전하는 한국 문화, 외국인 관심 뜨거워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케이 팝, 케이 클래식, 케이 게임에 이어 4월호에서는 케이 웹툰 소개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간행물 영문 ‘월간 ｢코리아(KOREA)｣’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 월간 ｢코리아(KOREA)｣ 4월호를 출간했다.

  월간 ｢코리아(KOREA)｣는 매월 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케이 팝, 케이 클래식, 케이 게임에 이어 이번 4월호에서는 케이 

웹툰을 소개했다. 전문가와 제작자, 소비자 등의 시선으로 최신 흐름, 인터뷰, 

성지나 장소 등을 다각으로 소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 ▴ 칼럼(서범강 칼럼니스트, 웹툰, 새로운 콘텐츠 시대를 열다), ▴ 인터뷰(하일권 

작가), 카카오웹툰 박정서 대표), ▴ 어른들의 만화방, 그래픽 등 소개

  이밖에도 ▴ 간단하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식 소개, ▴ 한국의 전통을 만나볼 수 있는 젊은 전통 공예 작가 소개, 

▴ 실제로 한국 방문 시 유용한 서비스, 혹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월간 ｢코리아(KOREA)｣ 보려고 재외한국문화원 방문하는 애호가도 생겨

  월간 ｢코리아(KOREA)｣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태국, 헝가리, 

스웨덴 등에 있는 한국문화원 직원들은 월간 ｢코리아(KOREA)｣를 문화원 내에 

비치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지인들이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

으로 받아보기 위해 문화원을 방문하는 애호가들도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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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보의 질이 높고, 디자인도 깔끔하다”,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다른 내용을 읽을 수 있어 좋다.”, “잡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읽게 되면 한국에 대한 다른 내용도 더 알고 싶게 만든다.” 등 현지인들의 

반응도 전했다.

  월간 ｢코리아(KOREA)｣는 매월 1만 부의 인쇄물과 웹진 등으로 제작해 

175개 재외공관, 80개국 언론계․학계․재계 주요 인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배포하며, 코리아넷(Korea.net)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월간 ｢코리아(KOREA)｣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 주요 정책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해 한국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월간 ｢코리아(KOREA)｣ 표지

담당 부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용욱 (044-203-3381)

해외홍보콘텐츠과 담당자 서기관 이성배 (044-20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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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영문 월간 「코리아」 표지와 목차

1월호 표지 2월호 표지

4월호 표지 4월호 목차


